
석유화학, 중국 수출 어려워진다!
맥킨지, 중산층 2020년 51% 급증 … 중간재 수출에서 소비재로 전환

중국의 중산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

다.

최대 시장인 중국의 중산층이 늘어나면 고부가가치제품,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재 등이 인기를 끌 것으

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미국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중국에 가처분소득 1만6000-3만4000달러의 중산층이 2010년 도시가구의 6%에서

2020년에는 51%로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2012년 초 발표했으며, 11월8일 열린 중국 공산당 18차 전

국대표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개인소득에 대한 목표치를 처음으로 제시하며 2010-2020년 국내총생산(GDP)과

개인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소비 주도의 경제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.

그동안 <세계의 공장>으로 공산품 생산에 주력했던 중국이 초대형 내수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

석되며, 패션상품과 사치품, 레저 관련 상품 등 중고가 소비재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

중국의 시장구조 변화로 국내기업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

완제품 경기소비재를 만들어내는 화장품, 의류, 음식료 사업자들은 앞으로 거대한 신규시장에 진출할 기회

가 발생했으나 중산층 확대는 곧 임금 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제조기업들은 대책

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.

전병서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“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뒤 가까운 미래에 평

균 임금을 2배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”며 “저가 노동력을 겨냥하고 중국에 진출했던 국내기업들은 경

영에 어려움을 겪고 퇴출 위험에까지 몰릴 수 있다”고 경고했다.

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중국 증산층 증가세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
특히, 한국이 주목해왔던 반도체, 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완제품 수출로 시선을 돌려

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.

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원 “중국의 소비시장 확대가 빨라지는 만큼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소비재

수출을 확대해야 한다”며 “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발굴․육성할 필요가 있다”고

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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